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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맞손 잡았다!
 -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오늘(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위한 판촉(마케팅)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동행 축제 기간 우체국 

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물류 

상담(물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공동으로 수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 서비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수출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과 이음터(플랫폼)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우편물류센터 

현장을 견학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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